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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없어 롱스탑과 네고물량에 밀려 하락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롱스탑과 네고 물량에 밀려 하락했다.

■ 장초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 받았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미사일 발사 소

식이 없자 달러화는 롱스탑과 네고물량에 밀려 1,130원대 중반으로 레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저점 결제수요와 외국인 주식 역송

금 수요가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달러화는 지지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날 달러화는 전일 대비 3.7원 하락한 1,135.7원에 거래

를 마쳤다.

■ 코스피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에도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상승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7.00 1141.50 1135.10 1135.70 1138.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50.61 1152.54 1136.51 1138.19

北 리스크의 정치적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하락 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北 리스크의 정치적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1,13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정치적 협상 가능성이 의식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다. 런던에

서 개막된 G8(주요 8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

환시장은 그동안 달러화 상승세가 어느정도 북한 리스크를 선반영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데다가 구두 위협에 대한 경계심은 완

화됐다. 다만 미사일 발사가 구체화될 경우 재차 롱심리가 자극 받을 수 있고, 금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주목

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금일 달러화는 北 리스크가 정치적 협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인식에 1,130원대 초반으로 하락이 예상

된다.

■ 뉴욕증시는 미국 Fed의 양적완화조치 지속 기대감과 산업생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5.00 ~ 1138.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11.83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4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4802.24, +128.78p(+0.88%)

■전일현물환거래량(종합) 85 365억달러

전일동향

금일 전망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5.36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07 억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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